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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에 있어서 교통 혼잡구역에 대한 선박교통밀도 예측은 선박충돌사고 예방에 중요하다. 선박 교통밀도 예측정

보는 사전에 진입하는 선박들에게 속력조정, 우회항로 이용 등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선박교통상황을 딥러닝 네트워크

에 학습한 주의구역 선박교통류 예측 모델(Ship Traffic Extraction Network, STENet)을 제안하여 주의구역의 선박교통류 예측을 수행하고

자 한다. STENet 모델 학습을 위해 여수해역 AIS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생성된 입력(해상교통상황)-출력(주의구역 교통밀도) 쌍 데이터를

적용하여 STENet 모델을 학습하였다.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선박교통류 예측을 한 결과, 중기예측은 표준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가 0.4-0.5척이 였으며, 장기예측은 0.7-0.8척의 오차로 기존의 Dead Reckoning에 의한 방법보다 50% 이상 교통밀도 예측성능이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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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이 논문은 해양경찰청의 재원으로 수행된 해상교통관제

(VTS) 인력 효율적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0604FF5).”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해상교통관제(VTS)에서 선박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사업임

(NRF-2016R1A6A3A11935806).“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용자 개입 최소화를

위한 고성능 자율 기계학습 플랫폼 기초 원천기술 개발사업임

(NRF-2017M3C4A706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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